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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에서 경쾌한 감성과 슬픈 감성의 곡의 음악적 요소를 비교하였다. 분석한 음악적인 요소로는 장르, 조성, 곡의 형식, 화

성진행, 빠르기가 있다. 이 가운데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낸 요소로는 빠르기와 조성변화, 화성 진행을 발견하였다. 

I. 서론 

  음악이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인만큼, 청자는 특정한 분
위기를 요구하는 음악을 듣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음
악은 마케팅에 쓰이기도 한다. 이 연구는 경쾌한 음악과 
슬픈 음악이라는 두 상반된 감성분류 속에서 음악적 요소
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한다. 여기서 발견한 각각의 특
징적인 요소는 작곡자의 감성을 나타내는 작곡활동에 발
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악 마케팅에 
필요한 각각의 감성에 따른 곡의 특징적인 요소를 증명하
고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국내 음원 사이트 엠
넷(mnet)에서 음악과 감성이라는 콘텐츠 중 경쾌한 테마
에서 추천한 200곡과 감정적 테마에서 추천한 슬픈 감성
의 200곡씩 총 400곡을 데이터로 삼아 분석하였다. 분석
한 음악적인 요소로는 장르, 조성, 곡의 형식, 화성진행, 
빠르기가 있다. 이 가운데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낸 요소
로는 빠르기와 조성변화, 화성 진행을 발견하였다.

Ⅱ. 본론 

1. 음악적 요소와 정서 연구 사례
 
  마이어(Meyer,1956)는 음악이 어떻게 감정을 야기 시
키는 가를 이론화하였다. 그의 이론의 핵심은 반응하고
자 하는 경향이 방해되거나 억제되어지면 감정이 일어난
다는 것이다 인간은 선행경험을 통해 다음에 오는 음악 
패턴들의 유형에 관한 예상 기대감을 발달시킨다. 예상
된 패턴들이 오지 않으면 즉, 지연되거나 전혀 오지 않는 
정도에 따라 긴장 또는 감정이 야기되어진다.[1]  장조는 
밝은·유쾌한·기쁜 등의 긍정적 의미를, 단조는 어두
운·침울한·슬픈 등의 부정적인 정서적 의미를 표현한
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Crowder, 1984 ; 
Hevner, 1935/1936 [2] 그러나 장조는 밝고 즐거운 감성

을, 단조는 반드시 우울하고 슬픈 감성을 유발한다고 보
기엔 무리가 있다. 발렌타인(Valentine,1962)은 장조와 
단조에 대한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감성 반응과는 달리 
장조도 단조가 내포하고 있는 감성들을 표현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소정(2001)은 템포와 장·단조에 변
화를 주어 음악을 들려주었는데, 같은 음계라도 템포가 
빠를 땐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인 정서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고 같은 템포라도 장조의 경우에 더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3] 슬로바다(1992)는 악곡을 들려주고 
특정 종류의 정서를 야기 시키는 부분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장 눈물 나는 부분들로 표시된 악구는 선율에
서의 아포지아투라(appogiatura), 그리고 선율적 화성적 
동형 진행(sequence)으로 새롭거나 예비 되지 않은 화성 
부분이 많았다. 즉 순간적인 긴장을 일으키는 부분이 가
장 정서적인 동요를 일으켰다.[4]

2. 실제 사례 분석 

1) 템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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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경쾌한 곡과 슬픈 곡의 템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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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쾌한 곡에서는 BPM범위가 130-149가 가장 많이 나

타났고, 110-129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슬픈 곡에서는 느

린 템포인 90-109가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2) 조성 비교

  경쾌한 곡은 장조가 125곡, 단조가 75곡이었고, 슬픈 

곡은 장조가 153곡, 단조가 46곡 이었다. 전조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경쾌한 곡은 47곡은 슬픈 곡에서는 90곡이 

전조가 진행되었다.

표 2. 경쾌한 곡과 슬픈 곡의 전조 비교 

. 경쾌한 슬픈

계열1 47 9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3) 화성 진행 비교 
  각 곡의 후렴구 부분의 화성 진행을 비교한 결과, 다이

아토닉 음계에서 주로 나온 코드의 군집과 그에 추가된 

논 다이아토닉 코드가 섞인 패턴도 함께 분류했으며, 각 

코드 도수의 군집을 로마 숫자로 표기하였다.

 경쾌한 곡에서는 슬픈 곡에 비해 다이아토닉 코드를 쓴 

경우가 많았으며, 슬픈 곡에서는 논 다이아 토닉 코드를 

추가한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경쾌한 다이아토닉
논 다이아토닉 

추가
합
계

➀Ⅰ,Ⅳ,Ⅴ 12 2 14
②Ⅰ,Ⅱ,Ⅴ,Ⅵ 5 3 8
③Ⅰ,Ⅳ,Ⅴ,Ⅵ 16 4 20

④Ⅰ,Ⅱ,Ⅳ,Ⅴ,Ⅵ 3 5 8
⑤Ⅰ,Ⅱ,Ⅲ,Ⅳ,Ⅴ,Ⅵ 6 15 21

기타 87 42 129
합계 129 71 200

슬픈 화성군집 다이아토닉 
논 다이아토닉 

추가
합
계

①Ⅰ,Ⅱ,Ⅴ,Ⅵ 1 9 10
②Ⅰ,Ⅳ,Ⅴ,Ⅵ 5 6 11

③Ⅰ,Ⅱ,Ⅳ,Ⅴ,Ⅵ 3 21 24
④Ⅰ,Ⅱ,Ⅲ,Ⅳ,Ⅴ,Ⅵ 10 33 43
⑤Ⅰ,Ⅲ,Ⅳ,Ⅴ,Ⅵ,Ⅶ 5 5 10

⑥Ⅰ,Ⅱ,Ⅲ,Ⅳ,Ⅴ,Ⅵ,Ⅶ 3 6 9
기타 35 58 93
합계 62 138 200

각각의 곡에 쓰인 논 다이아토닉 코드를 비교하였다. 

경쾌한 곡 논 다이아 토닉 코드 형태
Sec. Dom subV7  M.I Aug Dim Blues 

48곡 4 22곡 3곡 6 2곡

슬픈 곡  논 다이아토닉 코드 형태 
Sec. 
Dom

subV7  M.I Aug Dim Blues 

108 12 67 27 19 0

  경쾌한 곡과 슬픈 곡 모두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가장 

많이 쓰였으며, 그 다음은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가 쓰였

다. 슬픈 곡에서는 aug코드와 dim코드가 경쾌한 곡 보다 

3배에서 9배 정도 많이 쓰였다.  

Ⅲ. 결론 

  경쾌한 곡과 슬픈 곡을 비교했을 때, 템포 면에서는 이

소정의 연구결과와 같이 같은 조성이라도 템포가 빠를 

땐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인 정서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

고 같은 템포라도 장조의 경우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

났다. 장조와 단조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슬픈 곡에서

는 단조보다 장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조

와 단조에 대한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감성 반응과는 달

리 장조도 단조가 내포하고 있는 감성들을 표현할 수 있

다고 하는 발렌 타인의 주장을 뒷받침 해 준다. 경쾌한 

곡과 슬픈 곡에서 각각 전조의 사례가 나타났는데, 슬픈 

곡에서는 대부분이 장조이지만, 절반에 가까운 전조를 

진행되었다. 이는 조성을 바꾸는 효과를 통해 슬픈 감성 

표현을 극대화 한 것으로 보인다. 화성 진행을 비교했을 

긴장과 이완을 주는 요소가 나타난다. 슬로바다의 연구

에서 눈물이 나는 부분으로 표시가 된 아포지아투라

(appogiatura)는 비화성적인 음의 요소로 볼 수 있는데, 

대중음악에서는 논 다이아토닉 코드로 나타난다. 각각 

공통적으로 논 다이아 토닉 코드가 나타났으며, 빈도수

를 살펴보면 슬픈 곡에서는 경쾌한 곡 보다 상대적으로 

논 다이아토닉 코드가 많이 쓰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연

구를 입증해준다. 이러한 각 감성의 음악적인 요소들을 

활용해서 그러한 감성을 나타낼 때, 적용할 수도 있다. 

반대로 창의적인 작곡을 위해 각 요소를 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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